
왜 때렸어요?

(의료 사고 3) 

아주 오래 전, 필자가 수련의로 근무하던 때의 일이다. 

어느 날 교육을 담당하던 과장님께서 “알코올 금단증을 보이는 환자인데, 그 증세가 심한 

편이니 이 환자를 입원시켜 잘 치료하라”는 전갈과 함께 환자, 그리고 보호자로 따라온 동

생과 부인을 올려 보냈다. 

보호자들은 마치 말을 맞추고 온 듯 “워낙에 술을 많이 마셔 왔지만 성실했던 사람이다. 

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하니 건강을 위해서 술을 끊으라는 가족들의 권유로 보름 전에 술

을 끊었는데 이런 상태가 되었다”라고 설명하였다. 심각한 금단 현상인 ‘진전 섬망’에 대해

서 물어 보았지만 “그런 것은 없었다”라고 대답했다. 

그러나 보호자의 손에 이끌려 올라온 환자는 전혀 자기 정신이 아니었다. 걷는 걸음걸이

하며 대화의 수준하며, 질문과는 전혀 딴판인 대답으로 미루어 그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

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다.

“뇌의 컴퓨터 단층 촬영이 필요하다”는 말을 하였다. 

그러나 보호자는 “돈이 없다. 우리는 너무 가난하니까 우선 치료를 좀 해 달라”며 극구 

촬영을 거부하였다. 그 때 당시만 하여도 CT촬영은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필요했던 

터라 ‘가난해서’라는 분명한 이유를 대는 보호자를 마냥 밀어붙일 수만은 없었다. 

보호자는 입원에 필요한 몇 가지의 수속만을 마치고는 바람처럼 휑하니 사라져 버렸다.








